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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
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9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
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 즉 어머
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의 증가를 예측하고, 이어서 정서조절곤
란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부정
적 양육행동의 발생 기제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
였다.

주요어 : 부정  양육행동, 어머니의 아동기 학 경험,  귀인편향, 정서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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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하여 심각하게 학
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
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
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3.1% 더 늘었고(뉴스1, 
2022.02.02),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도 끊임없
이 발생하여 지난해 43명이 목숨을 잃었다(보건복
지부, 2021).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이를 
위한 효과적 예방 및 개입전략의 개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체벌을 
부모의 훈육방식 중 하나로 간주하는 유교 문화 속
에서 학대와 훈육 간의 구분은 특히 쉽지 않으며, 
가정 내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로 인해 학대가 의
심되는 경우에도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
하는 것은 어렵다. 아동학대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극단적인 형태로(Crandall et al., 2015), 가해자인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체벌의 효과성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 이루어진 대다수의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기 학대 경험의 부정적 결과나 성
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박선미, 이주영, 2021; 장
원석, 김도연, 2017),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효과성 검증(박초희, 김정민, 
2021; 이영애, 2016)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구체
적 기제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극단적 형태의 부정
적 양육행동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발생
에 기여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학대
나 방임과 가장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
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학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Beckerman et al., 2017). 본 
연구는 Rohner(1990, 2004)의 방식에 근거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하고,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자
녀를 무시하는 방식을 부정적 양육행동이라 정의하
였다(Rohner, 1990, 2004).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
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에 주목하
였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경우 성인이 되어 
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
대 간 전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Sidebotham et al., 2006). 아동기에 학대를 받
았던 어머니들은 학대받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지
지적이거나 애정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고, 자
녀에게 가혹하거나 처벌적으로 반응하며, 신체적으
로 처벌하는 가능성이 높았다(Begle et al., 2010; 
Bert, et al., 2009). 국내에서도 성장기에 학대나 
방임을 겪은 사람은 자녀에 대해 적대적이며 처벌
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유비 등, 2018).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필요에만 기반하여 상호
작용을 하고(Scott & Crooks, 2004), 일관성이 없
거나 가혹하게 양육하기 때문에(Cicchetti et al., 
2006),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 경우 자녀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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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기 어
렵게 되며, 반복된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감소되거나 왜곡된다(Luke & 
Banerjee, 2013). 게다가 학대하는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하거나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
에,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
며(Paivio & Laurent, 2001), 주변의 잠재적 위험
신호에 과잉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Dodge 
et al., 1990). 이러한 과잉 경계반응은 흔히 방어
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사회정보처리모델에 따르면, 모호한 사회적 상황
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은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자기방어나 보복을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성
장한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지며, 장기간 지속된다
(Dodge, 2006). 실제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
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적대적 귀인편향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김은경, 이정숙, 2009), 성인
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Luke & Banerjee, 
2013).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의 관계는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Crick & Dodge, 1994), 학대하
거나 학대 위험성이 높은 부모들은 발달 단계에 맞
는 적절한 자녀 행동에도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여(Crouch et al., 2017), 자녀를 향해 고함
을 지르거나 자녀를 때리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
였다(Halligan et al., 2007, Rutledge et al., 
2018). 한편, 적대적 귀인편향은 의식하기 어려운 
자동적 사고여서(Crouch et al., 2017) 쉽게 변하
지 않으며, 부모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자녀의 행동
이 발생 된 전후 관계에 대한 이해나 감독을 어렵

게 만들기 때문에(Snyder et al., 2005),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관계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Healy et al., 2015).

한편, 학대와 같은 공격적이고 지지적이지 않은 
환경은 개인의 정서조절을 심각하게 방해하는데
(Ehring & Quack, 2010), 정서조절은 생의 초기
부터 양육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보살핌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이다(Marziali et al., 2003). 더욱이 
학대 상황에서 아동이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할 경우 양육자의 공격적 행동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기에, 아동은 자신의 감정표현
에 대한 억제를 지속하여 결국에는 정서조절곤란
을 보이게 된다(Dvir et al., 2014). 정서조절곤란
(emotion dysregulation)은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
하며 수용하는 능력이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반응을 조절하려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 
목표와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
한다(Gratz & Roemer, 2004). 실제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예민
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 감정에 쉽게 압도되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Shields & 
Cicchetti, 1998).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성
인기까지 이어져 더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초래
하며(Rodriguez et al., 2021), 심할 경우 자신의 
부적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자해와 같은 자기파괴
적인 극단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Luxenberg et 
al., 2001).

일반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
의 요구에 맞추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루기 어려
운 아동의 행동에 직면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
으로 조절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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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은 필수적이다(Barrett & Fleming, 2011). 
그러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
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
져 더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며(Harel & 
Finzi-Dottan, 2018),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
을 보인다(Rodriguez et al., 2021; Rutherford 
et al., 2015).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
은 부정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원, 유성경,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정서조
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자녀를 강압적
으로 훈육하거나 자녀에게 무심한 부정적 양육행동
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은 적대적 귀인편향과
도 관련이 있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
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나, 한 실
험연구에서 위협과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한 편향
이 성인들의 정서조절곤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
으며(Bardeen et al., 2017), 섭식장애 환자군 대
상의 실험연구에서 분노의 얼굴표정에 대한 주의 
편향이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Harriso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
적 상황에서 상대의 적대적 의도나 그로 인한 위협
을 편향되게 지각할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
이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신
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정적 양육행동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 기제를 이해
하기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
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
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
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
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
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2022년 2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1∼3학년인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 엠브레인
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부 변인에서 표준화 
점수(Z-score) 변환 시 절대값 3을 초과한 4명을 
제외하여 총 3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연령은 만 39세(SD=3.51)였고, 참여자의 39%
가 정규직 회사원으로, 38%는 전업주부로 보고하
였다. 연구참여자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
(48.7%), 중(38%), 하(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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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의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33.8%, 2학년 
33.1%, 1학년 33.1%로 보고되었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Rohner(1990)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김한나(2011)가 번역한 어머니 보고용을 
원본과 대조하여 수정·사용하였다. 어머니 보고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온정
/애정 20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 좋게 말
한다), 공격성/적대 15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를 때
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때린다), 무시/무관심 15문
항(예: 나는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 그리고 구분되
지 않은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 10문항
(예: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의 네 개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문항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측정을 위해 공격성/적대, 무시/
무관심, 거부 세 척도를 사용하되, 검사문항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만 반영하여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온정/애정 척도 중 
10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거의 항상 그렇
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
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전 세계 52개 언어
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hner & 
Ali, 2020). 김한나(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3, 본 연구에서도 .93이었다.

아동기 학대경험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유재학 등

(2009)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판 아동
기 외상 질문지(the Korean versio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를 사용하였다. 
신체학대 5문항(예: 회초리, 벨트, 나무막대 등 단
단한 물건으로 맞았었다), 신체방임 5문항(예: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정서학대 5문항(예: 우리 가
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정서방임 5문항(예: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 정서방임은 모두 역채점), 성학대 5문항
(예: 나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의 다섯 개 하위요
인과 부정 오류(false negative)를 감별하는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 
등의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 본 연
구에서는 .90이었다.

적대적 귀인편향
Coccaro 등(2009)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

회적 정보처리-귀인과 정서적 반응 질문지(Social 
Information Procession-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SIP-AEQ)
를 본 연구진과 이중언어자인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이 함께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IP-AEQ는 
여덟 가지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시나리
오 속 인물의 행동 의도와 정서적 반응을 평가한
다. 개인이 의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포함된다. 행동에 대한 의도는 직접적인 적대적 귀
인(예: 내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길 원했기 때
문이다), 간접적인 적대적 귀인(예: 내가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도록 만들고 싶어서였다), 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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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예: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립
적 귀인(예: 내 동료는 실수로 그랬다)의 네 가지 
귀인을 통해 측정된다. 정서적 반응은 시나리오 속 
각 상황에 대해 경험하는 분노(예: 이런 일이 당신
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이 화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와 당혹감(예: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다면, 당신이 당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으
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시나리오 세 개(예, 태권도 시합, 동호회, 친구와의 
주말여행)를 제외 후 다섯 개 시나리오만 사용하였
으며, 본 척도를 개발한 Coccaro 등(2009)의 설명
에 따라 직접적인 적대적 귀인, 간접적인 적대적 
귀인, 정서적 반응의 합으로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모호한 행동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예
림과 강혜자(2021)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3,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2004)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

발하고 조용래(2007)가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it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충동통제곤란 5문
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7문항(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
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문항(예: 나는 화가 나
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
책감을 느낀다), 정서적 명료성 부족 3문항(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

근 제한 6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
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4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
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
다)의 여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이 요인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다소 
이질적이며(조용래, 2007),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
되었던 것과 동일하다(Bardeen et al., 2016; 이유
미, 정주리, 2020). 조용래(2007)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자료분석

SPSS 25.0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
란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Mplus 7.0 프로
그램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안정적 
모형 추정을 위해 척도의 측정오차를 줄이는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 적대적 귀인편향,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
행동 모두 원척도에 하위요인이 있어 내용 기반 형
식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10,000번의 무
선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Bollen & Stin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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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아동기 학대경험 -
2. 적대적 귀인편향 .32*** -
3. 정서조절곤란 .38*** .41*** -
4. 부정적 양육행동 .32*** .21*** .55*** -

평균 1.66 1.48 2.56 1.78
표준편차 .56 .24 .60 .39

왜도 1.42 -.04 .06 .53
첨도 1.73 .74 -.27 -.26

*p<.05, **p<.01, ***p<.001

표 1. 기술통계  상 분석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표 1에 제
시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
인편향(r=.32, p<.001), 정서조절곤란(r=.38, p<. 
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r=.32, p<.0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도 정
서조절곤란(r=.41, p<.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
(r=.2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도 부정적 양육행동(r=.55, p<.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검증방식
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변인들의 단변량 정규
성을 확인하였는데, 왜도는 .04∼1.42, 첨도는 .26
∼1.73으로 나타나 Kline(2011)의 단변량 정규성 

기준(왜도 ≤｜3｜, 첨도 ≤｜10｜)을 만족시켰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
은 599.99(df =129, p<.001)로 유의했지만, CFI는 
.926, SRMR은 .067, RMSEA는 .085(90% CI 
=.076-.094)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한편, 측정변인
들의 요인부하량은 아동기 학대경험 .46∼.93, 적
대적 귀인편향 .41∼.90, 정서조절곤란 .70∼.90, 
부정적 양육행동 .76∼.94로 Floyd와 Widaman 
(1995)의 .40초과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14∼.59로 나타나 Kline(2011)의 .90 
미만 기준이 충족되어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모형적합도 결과는 측정모형의 결과와 동일하였
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은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β=.39, p<.001), 정서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손영지, 이승연

18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5, No.2, 2022 journal.baldal.or.kr

*p<.05, **p<.01,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아동기 학대경험  → 적대적 귀인편향 .02*** .03 .39
아동기 학대경험  → 정서조절곤란 .39*** .07 .31
아동기 학대경험  → 부정적 양육행동 .11** .04 .15
적대적 귀인편향  → 정서조절곤란 .47*** .13 .21
적대적 귀인편향  → 부정적 양육행동 -.13 .07 -.10
정서조절곤란  →  부정적 양육행동 .33*** .03 .57

*p<.05. **p<.01. ***p<.00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조절곤란(β= .31, p<.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β= 
.15, p<.01) 모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적대적 귀인편향은 정서조절곤란(β= .21, p<.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
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β= -.10, p= ns). 마지막
으로 정서조절곤란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57, p<.001).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부스
트래핑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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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아동기 학대 → 적대적 귀인 → 양육 -.030 -.065 .006
아동기 학대 → 정서조절곤란 → 양육 .130*** .075 .186
아동기 학대→ 적대적 귀인 → 정서조절곤란 → 양육 .034** .010 .059
아동기 학대 → 양육 총 간접효과 .135*** .076 .194

*p<.05, **p<.01, ***p<.001
주. 아동기 학대=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 부정적 양육행동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Bollen과 Stine(1990)의 기준을 만족하여, 어머니
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그리고 적대적 귀인편향
과 정서조절곤란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심리적 기제
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흔
하게 발생하며 아동학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어
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
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
대경험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처벌적이
고 통제적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를 학
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Begle et al., 2010; Bert,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반복하여 관찰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공격성을 학습
하게 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Bandura, 1973).

한편,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정서조절곤란
을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기에 학대를 당했던 사람은 부모와의 긍
정적 애착관계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Paivio & 
Laruent, 2001), 그 결과 정서조절곤란을 겪게 된
다(Ehring & Quack, 2010). 이들은 예측 불가능
한 학대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
지만, 정서조절곤란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압
도당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Shields & 
Cicchetti, 1998), 타인을 향한 방어적 태도와 공격
적 반응을 보이기 쉽다(Luxenberg et al., 2001).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자녀와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좌절과 불안을 더 경험하게 되면
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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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Rodriguez et al., 2021).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
으로 거쳐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도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
대를 받았던 경험은 환경 내 위험신호에 극도로 민
감하게 만들면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편향되게 해석
하게 만든다(Marzial et al., 2003). 특정자극(예, 
위협, 분노)에 대한 편향이 정서조절곤란을 설명한
다는 연구결과들처럼(Bardeen et al., 2017; Todd 
et al., 2012), 사회적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 주의와 편향된 해석은 어머니
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은 발생한 문제에 비효과적
으로 대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Gohm & Clore, 
2002),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은 자녀를 향한 부정
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경험으로 인한 적대적 귀인
편향이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
는 결과(Crouch et al., 2017; Halligan et al., 
2007)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상관
분석 시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
적상관이 있었음에도, 구조모형에서 정서조절곤란
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 강력함
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대적 귀인편향에 대한 측정도구의 

차이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처럼 응답자의 차량 문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는 것
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귀인을 평가하는 대
신,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 상황에서 자녀와 관련된 
귀인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
했다(Crouch et al., 2017; Halligan et al., 2007; 
Healy et al., 201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적
대적 귀인편향을 자녀와 관련된 시나리오로 측정하
여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행동 개선을 위한 부모교
육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 대처전략이나 
의사소통기술 향상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김혜원, 
유성경, 2017),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나 자
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훈육 방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정서의 인식이나 표현, 조절과 
관련된 기본 능력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먼저, 어머니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 의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 이로 인한 다양한 부
적응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 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속적 노출치료
는 학대와 같은 외상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치료기
법 중 하나로(Foa & Rothbaum, 2001), 외상 경
험자가 치료자와 함께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
상 기억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도록 함으로써 
외상 기억에 의한 강한 정서적 반응이나 공포에 둔
감해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외상은 
외상사건 그 자체보다는 외상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기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대 
경험으로 인한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적응적
인 사고와 신념을 파악하고, 이러한 신념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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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명
확히 인식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방
식으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가해 부모들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다(박초
희, 김정민, 2021).

또한 학대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호한 사회적 상황
에서 즉각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입을 요한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훈련
이나(Hawkins & Cougle, 2013)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역할극 및 토론 활동(Hudley & 
Graham, 1993)을 통하여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
향을 다루어준다면,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한 어
머니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
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
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심리교육과 훈
련도 필요하다.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나 좌절이 아이에게 투사되어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아이가 화낸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결
국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밖
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올바로 인식
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
여, 아동학대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흔히 발생
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의 발생 기
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기존의 아
동학대 연구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의 해결방법
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김혜원, 유성경, 2017)과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학대행동을 줄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모의 특성과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제시했다는 
의의도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제
한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더 빈번히 일어나는 생후 3개월부터 3세
(Marziali et al., 2003), 그리고 증가된 자율성으로 
부모와 부딪힘이 많이 생기는 청소년 시기(Azar & 
Wolfe, 2006)에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다는 연구결
과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는 자녀의 다양한 연령대
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버지 
역할에 대한 최근의 증가된 관심을 고려하여 본 연
구결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
향을 측정할 때 직접적으로 양육 상황으로 한정하
여 측정한 후 본 연구모형을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정서와 인지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으므로(Crick & Dodge, 1994; 
Lemerise & Arsenio, 2000), 추후 종단연구를 통
해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간의 관계 방향
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5점 척도 상 1.66로 
매우 낮고, 부정적 양육행동도 4점 척도 상 1.78로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발
생 기제를 안정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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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적이 있거나 자녀의 학대에 관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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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Data of 396 mothers with 
children from grade 1 to 3 in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mother’s childhood abuse directly predict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addition, emotion 
dysregulation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path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urthermor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mother’s childhood abuse predicted an increase in hostile attribution bia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a high level of emotion dysregulation, further leading to an increase i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inally,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long with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nega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childhood abuse, hostile attribution bias, emotion 
dysregulation


